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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석기 중에는 현무암 대지 위 퇴적층에서 출토된 것도 있어 전곡리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층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유물은 정리·등록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상설전 개편을 통해 우선 공개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특별전과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가 대중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곡리 유물이 지역 박물관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곡선사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연천군이 준비 중인 2029년 세계구석기엑스포 개최 그리고, 전곡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

재 추진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전곡리 유물이 다시 지역의 품으로 돌아와 지역

민과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구석기 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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